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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사람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에

이즈에 대한 인식이 에이즈 지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2010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서 한국 사람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성병(동성애)로 인한 불치병으로서 에이즈, 성

매매로 인한 성병으로 면역 결핍을 유발하는 에이즈, 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어 

죽게되는 에이즈 등과 같은 3가지 토픽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3가지 토픽

들은 시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러한 토픽들의 비중은 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과 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 분석에서 에이즈 치료 & 예방, 에이즈 퇴치 지원, 세계 에이즈의 

날, 유명인 에이즈 감염, 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 등과 같은 5가지 토픽으로 

에이즈를 바라보고 있었고, 에이즈 치료 & 예방 토픽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

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4개의 토픽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노

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미디어 보도의 개선, 에이즈 관련 용어의 개선, 지식 

전달 관련 개선 방안들이 고려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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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1985년 에이즈 감염인이 한국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에이즈 감염인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질병관리청, 2020).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에이

즈 예방 캠페인들은 주로 에이즈가 질병으로서 지니고 있는 무서움 등을 활용한 공포 

소구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공포 소구 전략은 전반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발생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에이즈 치료와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Adeyemo 

& Oyinloye, 2007).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의 메시지와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생각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으로 고려된다(최명일, 

2018). 일반적으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의 메시지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지식

을 전달하기 위한 이성적인 소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성적 소구는 주로 일방향

적인 정보 전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의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합리적이고 정보적인 메시지

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한미정, 2007).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

여 에이즈 교육 또는 예방 메시지 방향에 대한 제고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에이즈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1) 단일 연도에 집중해서 연구 결과

에 대한 분석이 단편적이거나, 2) 청소년, 대학생 등과 같은 특정 세대에 집중하는 경향

을 보이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김혜성, 2015; 안이수, 

2016; 최명일, 2018; 한미정, 2007). 또한, 큰 표본의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변인간의 

관계에 집중(박경실, 2018; 양영란, 2015)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

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 및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메시지 개발을 위해서 일반인

의 인식을 장기적으로 분석 하는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에이즈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변인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이 논의되고 있는데,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감염인의 시의적절한 진단, 치료, 

관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UNAIDS, 2015). 에이즈 지

식수준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에이즈 지식수준에 따라 에이즈 예방과 교육 메시지의 

방향도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세연·이병관·오현정, 2015; 손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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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질병관리청, 2017). 따라서, 에이즈 지식수준에 따라 에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에이즈 교육과 예방에 대한 메시지 전략

을 고민해 볼 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과 더불어 에이즈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

을 발휘하는 것이 미디어의 시각이다. 실제로 에이즈 감염인을 만나고 경험한 비율은 

2015년에는 0.6%, 2017년에는 1.2%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질병관리청, 2017), 에이

즈 인식 형성에 미디어의 시각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물론, 에이즈 예방과 낙인 감소를 목표로 실시된 미디어 캠페인은 그동안 에이즈 지식 

향상, 낙인 감소, 예방 행동 장려 등 에이즈 관련 수용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Bertland, O’Reilly, Denison, Anhang, & 

Sweet, 2006; Lacroix, Snyder, Huedo-Medina, & Johnson, 2014), 미디어 보도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이나 성소수자를 종종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하며(정의철, 2008), 에

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간접적으로는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사회적으로 

규범화하고 있다(금세연·이병관·오현정, 2015). 즉, 미디어의 부정적 논의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에이즈를 동성애자나 마약 사용자등과 관련시켜 인식하고 있으며, 도

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질병으로 낙인찍는 등 일반인들이 에이즈에 대하여 강한 부정

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Parra & Mateo, 2007; 손애

리·문정선·박지은·천성수·고승덕, 2007)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디어가 에이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살펴본 연구는 정의철(2008)의 연구를 제외하고 많이 진행되지 않

았다. 따라서, 에이즈를 미디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점들을 기반으로, 첫째, 이 연구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여 

지식수준에 따른 에이즈 인식 형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에이즈에 대한 

미디어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향후 에이즈 예방과 교육에 대한 커뮤니케이

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미디어 역할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2년마

다(2010, 2012, 2013, 2015, 2017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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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픽모델링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군집화(clustering)하는 방식으로 토픽 

추출 방법이 명료하고, 사전 지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의 문서 집합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Blei, 2012)되고 있기에, 연구 목적을 살펴 

보는 데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기대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1)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지식수준

일반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무지와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에이즈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

한 낙인과 편견이 나날이 깊어져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안이수, 2016). 따라

서, 에이즈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

져왔다. 

한미정(200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이 에이

즈에 대해서 ‘운이 없으면 걸리는 질병’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전반적

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김혜성(2015)은 Q-방

법론을 통해 대학생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3가지 유형의 인식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첫 번째 유형은 용감한 참여자형으로,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에이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지만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고민하고 에이즈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도망가는 겁쟁이 유형으로,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해서 두려움이 높고, 심한 거부감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방관자 유형으로,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많고 

잘 알고 있지만, 예방 활동에는 관여하고 싶은 의지가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구분

하였다. 

안이수(2016)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에이즈 인식 유형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형으로 부정형은 에이즈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잘

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에이즈에 대하여 차별적 인식이 강하고 고정관념 및 편견을 지닌 

사람들이다. 두번째 유형은 사회적 지지형으로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기적 사고형은 에이즈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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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하고 에이즈

에 대한 편견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영선, 송명섭, 박은미(2017)의 연구에서도 Q-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에이

즈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3가지의 인식 유형이 나타났다. 첫 번째로, 객관성 지향형으로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편견은 없는 유형이

다. 두 번째 유형은 과장된 공포형으로 객관성 지향성과 유사하게 에이즈에 대한 충분

한 정보가 없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안, 공포를 

보이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낙관적 편견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지

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이 에이즈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지만,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연구 결과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에에즈 인식 관련 선행 연구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에이즈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최근에 이러한 한계점

을 보완하고자 최명일(2018)은 2017년 질병관리본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분

석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혈액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정상적 성행위와 관련한 부정적 생각,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에이즈의 

후진성 등과 같은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일의 연구는 다른 

선행 연구들이 지니는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해서 다양한 세대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나, 2017년에만 집중되어 있어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앞서 논의한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1: 한국 사람들의 에이즈 인식과 관련한 주요 토픽들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2: 한국 사람들의 에이즈 인식과 관련한 주요 토픽들은 시기별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한 인식이나 예방 행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지식 

수준이 고려되고 있다. 질병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의 탐색과 

축적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앞서 논의한대로 어떤 정보가 수집, 

소비되는가에 따라서 예방 행동의 시행 또는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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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2012; Glanz, Rimer, & Viswanath, 2008).

유사한 맥락에서 일반적인 질병 관련 선행 연구들도 지식 수준에 따른 예방 행위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시도하였다. 결핵 예방 행위를 유도하는 요인들로는 흡연여부, 결핵

교육 경험, 결핵관련 지식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최윤, 2017), 이러한 결과는 일련

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핵 예방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결핵 관련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강승랑·김은영, 2016; 정은영·

고일선, 2015).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이 동반되어야 하고(곽윤실·허혜경, 2019), 치매 예방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치매

에 대한 지식이 높아야 하고(김영희·권영채, 2020),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

록 자궁경부암 예방 행위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권영은·이영은, 2019), 만성폐

질환에 대한 예방 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만성폐질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

다(방윤이·박효정, 2017). 이와 같이 일반적인 질병 관련 연구에서 지식 수준은 관련 

예방 행동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식 수준이 질병 관련 예방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설득 지식 모형이다. 설득 지식 모형은 수용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중요

성을 강조한 모델로서,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에이전트 지식, 주제 지식, 설득 지식 

등과 같은 3가지 지식 유형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Friestad & Wright, 1994). 에이전

트 지식은 설득하는 주체, 즉 설득 메시지를 작성하는 주체에 관한 지식을, 주제 지식은 

설득 메시지의 주제에 대한 지식을, 설득 지식은 설득 주체의 설득 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3가지 유형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수준이 

설득 대상자를 설득하여 행위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Friestad & 

Wright, 1994). 메시지 주제 관련 주제 지식은 앞서 논의한대로 다양한 질병 관련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검증되었고, 에이전트 지식과 설득 지식도 금연 캠페인에 있어서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구윤희·노기영, 2018), 이러한 지식 유형들은 설득 대상

자들에게 설득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 등과 같

은 효과를 보이면서 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ssac & Grayson, 2017).

지식 수준의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건강 신념 모델

(Health belief model)이다. 건강 신념 모델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 행위를 예측하

기 위한 모델로 제안되어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Sheeran & Abraham, 2001). 초기에

는 크게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과 행동적 평가(Behavioral evaluation)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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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에 의한 예방 행위를 설명하였다(Sheeran & Abraham, 2001). 지각된 위협은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지각된 심각성과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각된 취약성과 같은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행동적 평가는 질병

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와 이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 행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지각된 장애와 예방 행위를 시행하면서 얻게 될 이익

을 의미하는 지각된 이익과 같은 두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Sheeran & Abraham, 

2001). 이러한 두가지 요소들이 제안된 이후에 행위 단서(cue to action)와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 추가되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지

각된 심각성, 취약성, 지각된 이익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지각된 장애가 낮을수록 예방 

행동을 시행하는 것(이병관·손영곤·이상록·윤무영·김민희·김채린, 2014)으로 보

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각된 위협과 행동적 평가는 건강 신념 모델에서 기본적인 또는 

핵심적인 요소들로서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 신념 모델에서 지각된 위협과 행동적 평가는 예방 행위를 선행하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지각된 위협과 행동적 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 신념 

모델을 통해서 자궁경부암 예방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앞서 논의한대

로 자궁 경부암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과 취약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궁경부암 백신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정적 효과를 낮게 인식할수

록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샤오통, 황성욱, 이은

순, 2019). 이러한 예방 행동 시행 과정에서 지식 수준은 예방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각된 심각성, 취약성, 이익, 자기효능감 등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샤오통, 황성욱, 이은순, 2019). 유사한 맥락에서 안전 식

품 선택 행위를 건강 신념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 

식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높게 생각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안전 식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험을 크게 인식 하면서 안전 식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희·함태식·이태연, 2018). 

이와 같이 설득 지식 모델과 건강 신념 모델 등과 같은 건강 예방 행위를 설명하는 

모델에서 지식 수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듯이, 에이즈 예방 행위에서도 이러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에이즈 인식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이병관,



12

오현정,금세연,이윤재, 2012). 에이즈 지식은 감염인의 시의적절한 진단, 치료, 관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다(UNAIDS, 2015).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 

형성 또는 예방 행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박경실, 2018), 예를 들어,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천성수·

김주리·신승배·손애리, 2008). 마찬가지로, 에이즈에 대한 대한 지식 부족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감염인에 대한 낙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관·오현정·금세연·이윤재, 2012; 금세연·이병관·오

현정, 2015).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낮아진다(손애리, 2013). 또한, 지식이 높은 그룹은 태도가 부정적인 집단과 긍정적인 

집단으로 두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었지만, 지식이 낮은 집단은 태도가 부정적인 집단으

로만 형성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지식이 필수

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양영란, 2015). 이러한 에이즈 관련 지식은 감염에 대한 두려

움, 부정적 태도, 개인적 낙인, 사회적 낙인 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기도 했다(질병관리청, 2017). 이러한 지식 수준의 영향력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의학 

관련 전공자들이 질병이나 질병 관련 감염자들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최영숙·전보혜·성정민, 2018). 

결국,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에이즈라는 질병과 감염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낙인화하

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에이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2: 한국 사람들의 에이즈 인식과 관련한 주요 토픽들은 에이즈 지식 수준에 따라서 

시기별(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2)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미디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물체나 이슈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경험은 사람의 오감을 활용해서 겪게 되는 직접적인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의견을 바탕으로 겪게 되는 간접적 경험으로 구분될 것이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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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에 직접적으로 감염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이즈에 대한 경험은 에이즈 감염인을 만

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을 만나고 경험한 비율이 2015년에는 0.6%, 

2017년에는 1.2%로 에이즈 감염인을 만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질병관리본부, 

2015; 2017), 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미디

어가 있다. 미디어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연구와 동료들(2011)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 보도를 많이 접할수록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

며,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다문화에 대한 지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

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결혼이주여성을 만나거나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경우

에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찬가

지로, 김희상과 윤인진(2017)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거의 접촉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미디어 보도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수용하려는 의지

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안순태와 강한나(2018)도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이 부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낙인이나 차

별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미디어가 지니는 간접 접촉 또는 경험을 강조하

였다. 정익재(2018)의 연구에서는, 특히 신문에서 많이 다루는 이슈일수록 두렵고 무서

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신문에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서 위험하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이슈들일수록 사람들의 

이슈에 대한 인식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접적인 경험이 적을수록 미디

어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은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미디어에 대한 노출에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또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

식이 달라진다(Herek & Capitanio, 1997). 예를 들어, 미디어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소비할수록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거나(이윤재, 

2007; 오현정·전의성·이병관, 2016), 미디어 메시지가 일면적일 때, 에이즈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태도와 사용 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진다(송병원, 2016)는 연구들이 

에이즈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사한 시각에서 에이즈에 대한 정보처리와 예방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피셔와



14

피셔(Fisher & Fisher, 1993)는 IMB 모델을 제안하였다. IMB 모델은 정보(Inform 

ation), 동기(Motivation)와 행동 능력(Behavoral skills)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정보와 동기에 따라서 행동 능력이 달라지

고, 행동 능력은 정보, 동기와 예방 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Fisher, Fisher, Williams, & Malloy, 1994; Fisher, Fisher, & Harman, 2003). IMB 모델

은 정보와 동기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정보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실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에이즈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

는 정보 등을 통한 간접적 경험, 사회적 학습 등을 의미한다(Fisher, Fisher, & Harman, 

2003). 동기는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반으로 제안된 것으

로 좁게는 에이즈 예방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구성하지만, 넓게는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 인식, 예방 비용 등과 같은 요인들도 동기의 구성요인으로 고려한

다(Fisher, Fisher, Williams, & Malloy, 1994; Fisher, Fisher, & Harman, 2003). 앞서 

논의한대로 정보와 동기는 에이즈 예방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는 

행동 능력에 매개를 받기도 한다. 즉 정보와 동기는 에이즈 예방 행동을 결정하는 시작

점으로써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IMB 모델에서는 보고 있다(Fisher, Fisher, 

& Harman, 2003). 

최근의 연구에서는 IMB 모델을 추가, 보완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정보가 동기

에 선행하며, IMB 모델의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Jiang, 

Chen, Li, Tan, Cheng, & Yang, 2019). 즉, 어떤 정보에 노출되는 지에 따라서 궁극적으

로 에이즈 예방 행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정보를 생산, 전달하는 미디어가 에이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생산, 전달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에이즈에 대한 인식, 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디어가 에이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 파악하려는 노력들

은 거의 없었다. 

정의철(2008)은 2년(2005년-2007년) 동안 한국 신문들의 에이즈 관련 보도 분석을 

통해서 한국 신문들은 에이즈 보도에서 타인화, 드라마틱화, 전문가중심, 개인화 등의 

프레이밍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타인화는 정상적인 우리와 일탈한

(비정상적인) 그들이라는 대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드라마틱화는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관심 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시각이다. 전문가중심은 에이즈 관련 보도에서 

주로 정책 전문가나 의과학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인화는 에이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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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며, 에이즈 예방 활동도 개인의 행동 변화에 초점

을 두는 것이다. 정의철의 연구는 에이즈를 바라보는 미디어의 시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2년여의 일시적인 기간에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앞서 논의된 점들을 통해서 미디어가 에이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

지 않았고, 관련된 선행 연구는 좀 더 통시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 

보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보도가 수용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1: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에서 주요 토픽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에서 주요 토픽들은 시기별(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3. 연구 방법

앞서 설정한 연구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 문제 1과 3를 살펴보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에서 제시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조사는 2003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2010년부터 2017년

까지의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로, 첫째, 이 연구의 

관심 대상인 ‘에이즈에 대한 연상단어’에 대한 설문항목이 2003년, 2005년, 2007년 조사

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2008년, 2009년 조사의 경우에 ‘에이즈에 대한 연상단어’에 

대한 설문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료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8년과 2009

년의 조사에서는 전화조사를 실시한 반면, 2010년 이후의 조사에서는 1:1 대인면접 방

법을 이용하고 있다.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으므로, 조사방법에 

따라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에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의 데이터

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7년까지의 자료

만 활용한 것은 2020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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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1>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연구 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해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에

서 제시된 문항 중에서 ‘에이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의 양은 총 20,352개의 글자이며, 7,667개의 단어로 나타났다.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표본크기 5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성별
남성(%) 256명(51.2) 513명(51.3) 517명(51.7) 517명(51.7) 513명(51.5)

여성(%) 244명(48.8) 487명(48.7) 483명(48.3) 483명(48.3) 487명(48.7)

연령대

10대(%) - 93명(9.3) 91명(9.1) 91명(9.1) 90명(9.0)

20대(%) 122명(24.4) 193명(19.3) 190명(19.0) 190명(19.0) 195명(19.5)

30대(%) 142명(28.4) 23.8(23.8) 235명(23.5) 235명(23.5) 217명(21.7)

40대(%) 146명(29.2) 260명(26) 258명(25.8) 258명(25.8) 254명(25.4)

50대(%) 90명(18.0) 216명(21.6) 226명(22.6) 226명(22.6) 244명(24.4)

표 1.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서 활용한 에이즈 지식수준은 UNAIDS에서 

HIV/AIDS 감염과 관련한 필수적인 사실에 대한 보편적 지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권고

한 5가지 문항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한 고정 상대자 

한 사람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정답 Ο), ② 에이즈

에 걸린 사람도 건강해 보일 수 있다(정답 Ο), ③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정답 Ο), ④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정답 Χ), ⑤ 에이즈 감염인을 문 모기에 물리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정답 Χ). 

연구 문제 3을 살펴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사인 조선

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선정하였고(한국ABC, 2020), 추가적으로 한겨레와 경향신

문을 선정하였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추가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앞선 3개의 신문사들

과 다른 조직적, 정치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다양한 신문 보도

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여러 미디어 가운데 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신문 보도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또는 지식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정익재, 2018). 

5개 신문사의 에이즈 관련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자료 수집 사이트인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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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www.textom.co.kr)을 이용하였고, 에이즈와 관련한 전체 기사는 1235건이였고, 질

병관리청의 조사에 맞춰서 기간을 유형화하면 2010년에 295건, 2012년에 183건, 2013

년에 323건, 2015년 312건, 2017년에 158건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군집화(clustering)하는 방식으로 토픽 추출 방법이 명료

하고, 사전 지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의 문서 집합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Blei, 2012). 일반적으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논문들이 토픽 분포

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Mcauliffe & Blei, 2008)을 

주로 활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토픽 분포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포가 시기적으로 어떠

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DMR(Dirichlet Multimoninal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하였다. DMR 모델은 LDA 모델과 비교해서 텍스트의 특성이 변화되는 양상

과 모델적합도, 적합한 토픽 추출 등에서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Benton et al., 

2016; Mimno & McCallum, 2008). 분석 프로그램은 MALLET(MAchine Learning for 

LanguagE Toolkit)에서 제공하는 DMR 기반 토픽 모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Topic 

Modeling Tool GUI(이민철, 2018)를 활용하였다.

4. 연구 결과

1) 핵심어 빈도 분석

연구 문제1에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분석으로 주요 핵심어의 등장 빈도(Term Frequencey: TF)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

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불치병, 죽음, 성병, 두려움, 성생활 등의 핵심어가 등장빈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에이즈는 불치병이며, 성생활과 관련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죽음, 불치병, 두려움, 동성애, 성병 등과 같은 부정적인 핵심어가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에도 감염, 성생활, 죽음, 불치병, 두려움 

등의 핵심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에도 죽음, 불치병, 두려

움, 성병, 성생활 등의 핵심어가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0년, 2012



18

년, 2013년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성생활에 의한 감염’과 ‘에이즈는 불치병 또는 죽음’ 

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의 경우에도 불치병, 동성애, 죽음, 성병, 전염병 등의 핵심어가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이 다른 시기와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동성애에 대한 언

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2017년의 경우에 불치병, 성병, 성생활, 감염, 죽

음 등의 핵심어가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성병, 성생활 등의 핵심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성(동성애)에 의한 문

제’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불치병 639 죽음 75 감염 171 죽음 179 불치병 121 불치병 140

죽음 587 불치병 65 성생활 155 불치병 166 동성애 90 성병 129

성병 470 두려움 50 죽음 151 두려움 125 죽음 88 성생활 118

두려움 456 동성애 44 불치병 145 성병 125 성병 80 감염 96

성생활 445 성병 43 두려움 144 성생활 98 전염병 70 죽음 94

감염 413 성문화 42 동성애 115 질병 93 성생활 55 두려움 87

동성애 402 감염 33
문란

하다
108

문란

하다
82 감염 54 질병 68

문란 299
면역

결핍
26 성병 102 전염병 72 두려움 50 전염병 66

전염병 224 성생활 18
아프

리카
65 동성애 65 문란 44 동성애 65

면역

결핍
223 전염병 15 수혈 44

면역

결핍
59

면역

결핍
41 문란 64

아프

리카
166

아프

리카
12

면역

결핍
43 감염 58 질병 34

면역

결핍
54

질병 134 더럽다 11 혈액 40
아프

리카
44 공포 31 성매매 30

혈액 97
격리

대상
11 공포 28

불결

하다
31

아프

리카
26 위험 24

공포 95 콘돔 10 질병 24 혈액 21 더럽 19 혈액 22

수혈 83 성매매 7 성매매 20
동성

애자
21

바이

러스
17 더럽 22

표 2. 에이즈 인식 관련 핵심어 등장빈도(상위 15개)

연구문제3을 위한 기본 분석으로 핵심어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미디어 보도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염, 환자, 세계에이즈의 날, 찰리쉰, 여성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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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가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감염, 환자, 백신, 예방, 개발 등과 같

은 핵심어의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감염, 환자, 미국, 세계에

이즈의 날, 남성 등의 핵심어가, 2013년에는 환자, 감염, 세계에이즈의 날, 완치, 캠페인 

등의 핵심어가, 2015년에는 감염, 찰리쉰, 세계에이즈의 날, 환자, 숨기다 등과 같은 

핵심어가, 2017년에는 감염, 성매매, 여성, 환자, 부산 등의 핵심어가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핵심어
등장
빈도

감염 200 감염 29 감염 18 환자 54 감염 68 감염 37

환자 153 환자 28 환자 16 감염 48 찰리쉰 64 성매매 35

세계

에이즈날
75 백신 20 미국 13

세계

에이즈날
27

세계

에이즈날
28 여성 31

찰리쉰 67 예방 14
세계

에이즈날
9 완치 23 환자 25 환자 30

여성 67 개발 11 남성 8 캠페인 20 숨기 25 부산 28

예방 66 여성 9 예방 8 예방 19 성관계 18 남성 12

캠페인 54 미국 9 우간다 8 미국 18
할리

우드
18 동성애 10

미국 49
세계

에이즈날
9 사망 7 치료제 16 감염자 18 예방 10

남성 47 치료제 9 공포 7 발견 14 성생활 17 감염자 8

감염자 46 캠페인 9
바이 

러스
7 소나무 14 캠페인 17 호스 피스 7

성매매 46 감염자 8 예방약 6
바이 

러스
11 여성 15 확산 7

치료제 43 남성 8 개발 6 사망 11 예방 15 국내 7

성관계 39 성관계 8 승인 6 치료 10 사실 15 관리 7

숨기다 37 외국인 7
아프 

리카
6 감염자 10 남성 13 급증 6

백신,

치료
33

지엔

(제약

회사)

7 퇴치 6 확산 9 충격 13 채팅앱 6

표 3.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의 핵심어 등장 빈도 

2) 연구 문제 1의 결과 

연구 문제 1에서는 에이즈와 관련한 일반인 인식에 나타난 토픽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0

자 하였다. 일반인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크게 3개의 토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

한 토픽들은 전체 토픽들의 비중에서 약 10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에

이즈에 대한 인식은 거의 3가지 토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1은 

불치병(10.7%), 성병(8.5%), 죽음(8.2%), 두려움(7.4%), 동성애(7.3%)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었으며, 50.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병(동성애)로 인한 불치병으로 두려운 에이즈’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2에는 면역결핍(17.6%), 성병(13.8%), 성매매(9.8%), 문란(3.3%), 질병(1%)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며,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매매로 인한 성병으로 면역결핍을 유발하는 에이즈’ 라고 명명하였

다. 토픽 3에는 성생활(12%), 감염(9.8%), 죽음(9%), 문란(8.9%), 불치병(8%) 등의 핵

심어가 포함되며, 3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어 죽게되는 에이즈’라고 명명하였다. 토픽들의 비중을 고려했

을 때, ‘불치병으로 두려운 에이즈’ 와 ‘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는 에이즈’에 대한 토픽의 

비중이 전체 인식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에이즈는 ‘문

란한 성생활(동성애)로 인해 감염되는 불치병’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픽1(50.1%)
성병(동성애)로 인한 불치병으로서 

에이즈

토픽2(10%)
성매매로 인한 성병으로

면역결핍을 유발하는 에이즈 

토픽3(39.9%)
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어

죽게되는 에이즈

핵심어 비율(%) 핵심어 비율(%) 핵심어 비율(%)

불치병 10.7 면역결핍 17.6 성생활 12.0

성병 8.5 성병 13.8 감염 9.8

죽음 8.2 성매매 9.8 죽음 9.0

두려움 7.4 문란 3.3 문란 8.9

동성애 7.3 질병 1.0 불치병 8.0

전염병 6.5 위험 0.9 두려움 5.9

질병 2.8 동성애 0.8 성병 5.4

감염 2.5 전염 0.6 동성애자 4.1

걸리다 1.8 시한부 0.5 아프리카 3.1

아프리카 1.8 증상 0.4 불결하다 2.6

표 4. 에이즈에 대한 인식 토픽별 주요 핵심어 및 구성 비율

이와 같은 3가지 토픽들이 각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결과,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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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병(동성애)로 인한 불치병으로서 에이즈)은 2010년 53.6%, 2012년 6.05%, 2013년 

52.25%, 2015년 74%, 2017년 6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제외하고, 토픽1

(불치병으로 두려운 에이즈)은 각 시기별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매우 중요한 

토픽이며, 2015년과 2017년에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2(성매매로 인한 성병으로 면역결핍을 유발하는 에이즈)는 2010년 18.4%, 

2012년 6.1%, 2013년 8.2%, 2015년 7.35%, 6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이 상대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2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토픽3(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어 죽게 되는 에이즈)은 2010년 28%, 2012년 

87.8%, 2013년 40.7%, 2015년 18.7%, 2017년 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매

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후에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이러한 토픽별로 시기별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에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계열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시기로 하

고, 종속변수는 각 토픽의 시기별 비중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미하고, 회귀계수 값이 양수(+)이면 Hot 토픽, 음수(-)이면 Cold 토픽으로 구분할 수 

있다(Griffiths & Steyvers, 2004). 유의미하지 않은 토픽은 중립 토픽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창식, 최수정, 곽기영, 2017). Hot 토픽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이 많아진 토픽

을 말하며, Cold 토픽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이 적어진 토픽을 말한다. 중립 토픽은 

그러한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시기별 토픽의 비중 변화(%) 시계열 회귀분석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회귀
계수

p-값
Hot/
Cold

토픽1: 
53.6 6.1 52.3 74 64.7 -.48 .41 -

성병(동성애)로 인한 불치병으로서 에이즈

토픽2: 

18.3 6 8.1 7.2 10.6 -.53 .36 -성매매로 인한 성병으로 면역결핍을

유발하는 에이즈 

토픽3:

28 87.8 40.7 18.7 24.5 -.47 .43 -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어 죽게되는

에이즈

표 5. 에이즈에 대한 인식 토픽 시계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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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서, 3개의 토픽 모두 중립 토픽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이즈 인식 

관련 토픽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정한 패턴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2년도의 

토픽별 비중이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이상값(outlier)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서, 2012

년의 값을 제외하고, 시계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전히 3개의 토픽 모두에서 

중립 토픽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에이즈 인식과 관련한 토픽은 시간 경과에 따라 

커다란 차이 없이 3가지 토픽들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 문제 2의 결과

연구 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이즈 지식 수준에 따른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검증해

보았다. 우선, 지식 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2010년~2017년 AIDS 지식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니 3.17에서 3.81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평균값, 응답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집단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낮은 집단은 3점 이하, 높은 집단은 

4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지식 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토픽의 분포를 살펴보면, 토픽 1(불치병으로 두려운 

에이즈)는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 53.1%, 높은 집단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2(면역결핍을 유발하는 성병으로서 에이즈)는 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은 9.2%, 높은 집

단은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3(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는 에이즈)는 지식 수준

이 낮은 집단 38.1%, 높은 집단 4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식 수준(%) 높은 지식 수준(%)

토픽 1 

(성병(동성애)로 인한 불치병으로서 에이즈)
53.1 47.1

토픽 2

(성매매로 인한 성병으로 면역결핍을 유발하는 에이즈 )
9.2 11.1

토픽 3

(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어 죽게되는 에이즈)
38.1 41.8

χ² = .76, df = 2, p > .05

표 6. 지식 수준 집단별 토픽 비중 교차분석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토픽 1(불치병으로 두려운 에이즈)는 지식 수준이 낮

은 집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토픽 3(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는 에이즈)는 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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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문제 3의 결과

연구 문제 3에서는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의 토픽을 살펴보고, 이러한 토픽이 시기별

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에 나타난 토픽은 크게 5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토픽 1은 에이즈(13.4%), 치료(3.3%), 예방(2.8%), 백신(2.4%), 발견(1.5%)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었으며, 1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어

의 특성을 고려해서 ‘에이즈 치료 & 예방’ 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2는 에이즈(14.6%), 

퇴치(2.5%), 예방(1.7%), 미국(1,5%), 지원(1.2%)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었다. 이들 핵심

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에이즈 지원과 관련한 것들이므로, ‘에이즈 퇴치 지원’ 이라고 

명명하였고, 이 토픽은 전체 미디어 보도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1(19.1%) 토픽2(16%) 토픽3(23.4%) 토픽4(14.5%) 토픽5(27%)

에이즈 치료 & 예방 에이즈 퇴치 지원 세계 에이즈의 날 유명인 에이즈 감염
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

핵심어 비율(%) 핵심어 비율(%) 핵심어 비율(%) 핵심어 비율(%) 핵심어 비율(%)

에이즈 13.4 에이즈 14.6 에이즈 14.8 에이즈 11.8 에이즈 14.2

치료 3.3 퇴치 2.5
세계

에이즈날
4.6 감염 6.8 감염 6

예방 2.8 예방 1.7 환자 3.5 찰리쉰 4.4 환자 3.9

백신 2.4 미국 1.5 캠페인 2.6 숨기다 2.3 여성 2.8

발견 1.5 지원 1.2 소나무 1.6 할리우드 1.3 성매매 2.2

임상 1.1 아프리카 1.1 감염 1.5 미국 1.3 남성 1.9

바이러스 1 개발 1.1 완치 1.3 충격 1.3 부산 1.5

개발 1 진단 1 검사 1.1 배우 1.3 국내 1

유엔 1 연구 .9 예방 1.1 성관계 1.3 사망 .9

미국 .9 우간다 .8 치료 1.1 검사 1.1 차별 .9

표 7.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에 나타난 토픽별 주요 핵심어 및 구성 비율

토픽 3은 에이즈(14.8%), 세계에이즈의 날(4.6%), 환자(3.5%), 캠페인(2.6%), 소

나무(1.6%) 등의 핵심어가 포함되었다. 이들 핵심어는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점으로 펼

쳐지는 다양한 캠페인 및 행사와 관련한 핵심어들이기 때문에, ‘세계에이즈의 날’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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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명하였고, 전체 미디어 보도에서는 23.4%를 차지하는 토픽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4는 에이즈(11.8%), 감염(6.8%), 찰리쉰(4.4%), 숨기다(2.3%), 할리우드(1.3%) 등

의 핵심어가 포함되었으며, ‘유명인 에이즈 감염’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토픽은 전체 

미디어 보도에서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토픽 5에서는 에이즈(14.2%), 감염(6%), 환자(3.9%), 여성(2.8%), 성

매매(2.2%) 등의 핵심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감염인이 감염 사실을 숨기

고,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토픽은 전체 미디어 보도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5가지 토픽들이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토픽 1

(에이즈 치료 & 예방)은 2010년에 27.4%, 2012년에 19.5%, 2013년에 16.5%, 2015년에 

17.8%, 2017년에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토픽 1(에

이즈 치료 & 예방)과 관련한 보도 내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토픽 2(에이즈 

퇴치 지원)는 2010년 12.8%, 2012년 30.5%, 2013년 15.7%, 2015년 10.5%, 2017년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2(에이즈 퇴치 지원)은 2012년에 관련한 보도가 집중된 

이후부터 미디어 보도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시기별 토픽의 비중 변화(%) 시계열 회귀분석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회귀
계수

p-값
Hot/C
old

토픽1
27.4 19.5 16.5 17.8 14.1 -.88 .047 Cold

에이즈 치료 & 예방

토픽2
12.8 30.5 15.7 10.5 10.4 -.47 .43 -

에이즈 퇴치 지원

토픽3
20.2 18.8 37.6 23.1 17.2 -.03 .96 -

세계 에이즈의 날

토픽4
17.3 10.4 8.7 27.2 8.7 -.01 .99 -

유명인 에이즈 감염

토픽5
22 20.6 21.3 21.7 49.3 .71 .18 -

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

표 8. 에이즈 관련 신문 보도 토픽의 시기별 변화

토픽 3(세계 에이즈의 날)은 2010년 20.2%, 2012년 18.8%, 2013년 37.6%,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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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017년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3(세계 에이즈의 날)은 전체적으로 약 

20%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며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다. 토픽 4(유명인 에이즈 감염)는 

2010년 17.3%, 2012년 10.4%, 2013년 8.7%, 2015년 27.2%, 2017년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4(유명인 에이즈 감염)은 2015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15년 찰리쉰이라는 영화배우의 에이즈 감염 사례에 미디어의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토픽 5(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은 2010년 22%, 2012

년 20.6%, 2013년 21.3%, 2015년 21.7%, 2017년 4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5(에

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는 2017년도에 토픽 비중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산에

서 발생한 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 사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토픽들의 시기별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계열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를 시기로 하고, 종속변수는 각 토픽의 시기별 

비중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토픽 1(에이즈 치료 & 예방)은 Cold 토픽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4개의 토픽은 모두 중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

을 기준으로 토픽 1(에이즈 치료 & 예방)에 대한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

든 반면에 나머지 4개의 토픽은 시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첫째로 한국 사람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이 시기적

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고, 둘째로 이러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여 지식수준에 따른 

에이즈 인식 형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이즈에 대한 미디어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향후 에이즈 예방과 교육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한국 사람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성병(동성애)로 인한 불치병으로서 

에이즈, 성매매로 인한 성병으로 면역결핍을 유발하는 에이즈,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로 

감염되어 죽게되는 에이즈 등과 같은 3가지 토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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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가지 토픽들은 시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 수준에 따른 토픽의 비중 비교에서도 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과 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 분석에서 에이즈 치료 & 예방, 에이즈 퇴치 지원, 

세계 에이즈의 날, 유명인 에이즈 감염, 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 등과 같은 5가지 

토픽으로 에이즈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비중 비교에서, 에이즈 치료 

& 예방 토픽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개의 토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점으로, 첫째 한국 사람들은 성병(동성애)로 

인한 불치병으로서 에이즈, 성매매로 인한 성병으로 면역결핍을 유발하는 에이즈, 문란

한 성생활로 감염되어 죽게 되는 에이즈 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에이즈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김혜성, 2015; 안이수, 2018; 이영

선·송명섭·박은미, 2017; 최명일, 2018; 한미정, 2007)들에서 제시하였던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에이

즈 예방 초기에 등장한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다’ 는 인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문란한 성생활(동성애)로 감염되어 면역결

핍을 유발하여 치료할 수 없는 성병’ 이라는 일종의 고정 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정 관념은 ‘에이즈 감염인이 일하는 가게에서도 채소나 과일을 

사겠다.’,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겠다.’ 등에 대해서 부정

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등(박경실, 2018),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에이즈 감염인 스스로 사회와 격리되

는 일종의 낙인이 형성되며, 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인 가족들에게도 사회적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이영선·김한나·김혜지, 2018).

둘째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에이즈 감염인을 만나고 경험한 

비율이 2015년에는 0.6%, 2017년에는 1.2% 등과 같이 한국 사람들은 에이즈 감염인을 

만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질병관리청, 2015; 2017), 에이즈에 대한 간접 경험을 

기반으로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 연구에서는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

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서 미디어 보도에서는 에이즈 치료 & 예방, 에이즈 퇴치 

지원, 세계 에이즈의 날, 유명인 에이즈 감염, 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 등과 같은 

5가지 토픽으로 에이즈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토픽들은 앞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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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 사람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에서 도출된 3가지 토픽의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에이즈에 대한 미디어 보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픽은 에이즈 감염인을 통한 확산이며, 에이즈 감염인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확산을 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시

각에서 미국에서도 에이즈를 미디어에서 동성애자나 마약사용자 등과 연관해서 보도하

거나 에이즈 감염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시각을 보이면서 미디어가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Parra & Mateo, 2007).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유명인의 에이즈 감염 토픽에서도 유명인

의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감염에 대한 정보가 주로 전달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에이

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디어 보도에서는 에이즈 치료 & 예방과 에이즈 퇴치 지원 등과 같은 토픽

과 같이 에이즈에 대한 긍정적인(희망적인) 상황(분위기)를 다루는 토픽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픽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이

즈 치료 & 예방 토픽은 2010년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인 이후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토픽이다. 즉, 미디어 보도에서 그 관심이 지속적

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이즈 치료 & 예방과 에이즈 퇴치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등장하는 것이 아프리카 등에서 고통받고 있는 감염인의 모습이다. 관련해

서 오현정 외 (2016)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또는 행위 금지를 권고하는 에이즈 메시지

가 역설적으로 수용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을 전달해줄 수 있고, 또한, 

미디어가 중립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도 수용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에이즈 

정보 전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사한 시각에서 자원할당모델(resource allocation model)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

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정보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부정적인 정보 

처리가 쉽고, 간단하게 진행되며, 기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양혜승, 

2017; Leith & Baumeister, 1996).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해보면, 에이즈 치료, 

예방, 퇴치를 강조하기 위한 부정적인 상황 묘사가 오히려 수용자들에게 하여금 부정적

인 인식 형성 또는 강화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미디어 

보도에서 에이즈 치료 & 예방과 에이즈 퇴치 지원과 같은 에이즈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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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도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에이즈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의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에이즈 관련 용어(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사람들에게 에이즈는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초기의 에이즈 캠페인의 영향도 있겠지만, 에이즈를 

다루는 미디어의 용어(표현) 사용도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에이즈 관련 미디어 보도 

토픽들 중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 토픽이 있는데, 이 토픽을 구성하는 핵심어들 가운데 

소나무가 있다. 에이즈와 소나무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미디어는 소나무재선충병

을 설명할 때 소나무 에이즈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소나

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에이즈의 날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용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논

의한 오현정외의 연구와 자원할당모델이 강조하는 상황과 연계해서 고려하면, 미디어에

서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용어(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 관련 캠페

인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으로 의도하지 않은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승섭(2018)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에이즈에 대한 예방, 치료 방법

에 대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에이즈를 불치병으로 묘사하지 말고 ‘약으로 

치료되는 만성질환’ 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에이즈 환자 또는 

감염인 보다 에이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등과 같이 에이즈와 감염인을 동일시하지 

말고 분리시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김승섭, 2018). 이러한 주장은 에이즈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이 감염인에게 전이되어 감염 기간 동안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

을 하고, 이러한 비율이 일반인보다 10배 높다는 상황(국가인권위원회, 2005)과 에이즈 

감염인이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벗어나는 계기로 에이즈 감염은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하나의 만성 질환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부터라는 연구 결과(강선경, 2014)를 고려해 

볼 때 에이즈 인식 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이 연구 결과에서 지식 수준에 따른 에이즈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로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손애리 외, 2007). 일부 선행 연구(박은선·

오현정·김수현·민아리, 2018; 서명희. 2020; 양영란, 2015)에서도 지식 수준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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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고려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에이

즈에 대한 점수가 낮은 수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집단 구분에 따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이유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점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높다

고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양영란(2015)

은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이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

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 사람들은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높더라도 기본

적인 인식이나 태도에서 부정적인 ‘고지식 부정 태도’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식 유

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서명희(2020)의 연구에서도 고지식 부정태도 집단을 언급하며, 

에이즈 캠페인에서 낮은 지식 수준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다는 인식을 개선

하여 질병 정보 전달 중심적인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근본적인 인식 개선 작업이 선행해야 에이즈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에이즈 캠페인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생각해 볼 점이 에이

즈 관련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이 

높은 메시지는 수용자를 설득하여 행위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따르지만, 불확실

성이 낮은 메시지는 쉽고 빠른 설득이 가능하다(Tversky & shafir, 199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에이즈 관련 정보들을 살펴보면 정보의 불확실성이 높다. 일례로 에이즈는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보면 상반되는 입장

의 정보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

에서 전달하는 에이즈 관련 지식의 설득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또한, 지식

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경태(2014)는 설득 지식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지식을 많이 아는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지식과 연관된 순간에 

쉽게 활성화가 될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에이즈와 관련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려는 주입식 캠페인 보다는 관련 상황에 쉽게 연상될 수 있도록 에이즈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목적을 수

정하여 실생활과 연관되어 쉽게 연상하여 기억에 남은 에이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높이며 부정 인식을 줄여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 연구는 분석 자료로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에이즈 관련 조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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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조사는 전국 단위의 샘플을 추출하여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려고 노력

하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에이즈는 정치적 이슈와 같이 관여도가 높은 사회적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의견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집단을 통한 조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디어 보도 분석에서 

신문 보도만을 활용하였으나 텔레비전과 SNS 등을 분석해 보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에이즈 관련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

어 효과를 가정하고 진행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 차원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

로 미디어 뿐만 아니라 정부나 에이즈 관련 단체의 이슈 또는 의제들을 분석해서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를 살펴본다면 에이즈 캠페인의 효과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안 

할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 시도해 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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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how the audiences in Korea perceived of AIDS, analyze the perceptions 

of audiences by AIDS knowledge, and compare it with media reports about AIDS. To do so, this 

study conducted a series of topic-modeling analysis for the AIDS reports of th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from 2010 to 2017. In the results, perceptions of audiences on AIDS included three 

topics, such as incurable diseas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messy sex life. These three 

topics have been continually appeared. There are no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AIDS knowledge. 

Media reports had five topics about AIDS such as AIDS treat & prevention, support for AIDS eradication, 

world AIDS day, AIDS infection of celebrities, and AIDS infection from people with AIDS. In the periodial 

comparison, value of AIDS treat & prevention has been gradually lowered; however, rest of the 

five topics has not been changed. Those results have suggested improvement of media reports, 

and change of AIDS-related words and AIDS-related knowledge in order to change negative 

perceptions on AIDS in Korea.

K E Y  W O R D S Percpetions on AIDS ∙ AIDS knowledge ∙Media reports ∙ Topicmodeling

∙ AIDS campaig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094294)

** simonkim1026@gmail.com


	에이즈 인식 형성 과정 연구 : 에이즈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지식 수준, 미디어 시각에 대한 토픽모델링분석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